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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명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52회 전남 
서남부지역 14개 시·군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해 주신 각 시·군별 선수 여러분께도 완도군민을 
대표하여 환영에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완도군 
게이트볼 이상진 협회장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도를 찾아주신 전라남도 게이트볼 장귀남 협회장님과 서남부
게이트볼 손홍식 협회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 완도군의회 허궁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기관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게이트볼 회원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게이트볼은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으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노인회 
분회마다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고, 경기장에서는 사시사철 
어르신들의 여유로운 함성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운동이 
게이트볼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움직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더없이 좋은 운동일 뿐만이 아니라, 경기를 하면서 
계속 점수를 계산하는 두뇌 활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기와 대회를 통해 많은 분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운동이 게이트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게이트볼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오늘 게이트볼 대회를 통해 건강도 챙기시고, 
우정도 돈독히 하시면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